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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으로 본 한국의 문화유산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　　　　　 한국 문화유산 관광 코디네이터　金美貞
　안녕하세요 . 저는 한국부산 ( 釜山 ) 에서 관광 가이드로 일하고 있는 김미정 ( 金美貞 ) 이라고 합니
다 . 주된 관광지인 부산 , 경주 ( 慶州 ) 에 대해 또 관광지를 안내하며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
합니다 .
 
부산      금정산 범어사 ( 金井山 梵魚寺 )
　부산은 인구 380 만 의 한국 제 2 의 도시로 세계 제 5 위의 무역항이자 상업 도시입니다 . 그 시내
에  신라시대 문무왕 18 년 (678 년 ) 창건된 범어사가 있습니다 . 범천에서 금색의 고기가 내려와 금
빛으로  빛나는 우물에서 놀았다는 설화에서 유래된 곳입니다 . 특히 대학 입시 철에는 합격을 기원하
는 어머니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.
 
경주 ( 慶州 )
　경주는 BC57 년 박혁거세가 신라를 세우고 왕이 되어 AD935 년 멸망할 때 까지 약 천년간 지속 
된  왕조의 도읍지로 1995 년에 석굴암 불국사가  2000 년에  경주 역사 유적 지구 ( 남산지구 ,   월성
지구 , 대릉원 지구 ,  황룡사지구 ,  산성지구 ) 가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.
 
1  토함산 석굴암  ( 吐含山  石窟庵 ) 국보 제 24 호
 　토함산 ( 海拔 745m) 석굴암 (AD751 년 ) 은 김대성에 의해 건축된 전방 후원의 인공 석실 돔 형식 
의 절로써 원형의 석실 안에는 약 350 센티의 화강암 본존 좌상이 동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. 그벽에
는 사천왕상 , 금강역사 ,  11 면 관음보살상 , 10 대제자 , 인왕상등 39 체의 돋을세김한  마 애불이 본
존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.  년 1 회 석가탄신일에는 일반 관광객의 실내 관람이 가능 합니다 .
 
 2 불국사 ( 佛國寺 )
　AD751 년 김대성에 의해 지어진 절로써 , 임진왜란 과 몇번의 화재로 소실된 전각을 1973 년 대규
모 보수공사로 현재 모습의 절이 되었습니다 .
 
 다보탑 ( 국보 20 호 )   석가탑 ( 국보 21 호 )   청운 백운교 ( 국보 23 호 )
 연화 칠보교 ( 국보 22 호 )  비로자나불 ( 국보 26 호 )  아미타불 ( 국보 27 호 )
  
　의 6 개의 국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, 불국사 사리탑 ( 보물 61 호 ) 은 1906 년 동경 정양헌에서 발견 
되어 1933 년 조선총독부에 반환되었습니다 .
 
 3 천마총 ( 天馬塚 ) 
　세계유산인 대릉원 지구에 1973 년 발굴 조사후 전시실로 조성된 고분으로  5-6 세기 조성된  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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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로 추정되는 적석목곽분으로 약 1만 2천점의 부장품이 출토되었습니다 .
 
4   경주 국립 박물관
   1975 년 개관 ,  선사 시대부터 신라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유물이 야외 전시실을 포함한 4 개의   전
시실에서 국보 17 점을 비롯한 약 8 만 점을 소장 전시하고 있습니다 . 일본인 관광객을 안내하면 부
산 용두산공원의 이순신 장군이나 , 정발장군 , 자성대 , 경주의 불국사등 임진왜란이나 식민지 시대 
등 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 많습니다만 , 그때 여러가지 손 님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. 버럭 화내는 
분이라든가 ,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머리까지 숙이고 사과하는 분 , 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 분 ,  저
로써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생각하게 할 때 가 많습니다 .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고민
하게 됩니다 .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일본 도 한국도 역사에 접근하는 생각이 이대로 괜찮은 지 하고 생
각하였습니다 .  개인 개인의 교류 가 계속 늘어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더 쿨한 의식을 가지고 서
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한일 관계의 진정한 프렌드 쉽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
니다 .
 
   이상입니다 .
